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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함과 기이함이 함께하는 김재경의 작품들에는 가구 디자이너였던 경력이 반영되어 있다. 정해지지 

않은 기능을 가진 사물의 제작과 완벽한 마감처리가 특징이다. 심지어 이응로 화백의 수묵 산수화의 붓 

스트로크를 만들어 벽에 붙인 작품은 한 작가의 필적이 유지되는 붓질마저도 형태화한다. 공산품에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무늬로 넣어 생산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다. 민속 공예품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종이로 씌워 형태를 만든 다른 작품들 또한 표현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다. 

방이나 함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담는 공간과 관련된다. 예술작품 또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전공은 중요하지 않다. 김재경이 이전 작품부터 도량형 등에 대해 가졌던 관심에서 디자인과 

예술이 갈라지는 지점을 생각할 수 있다. 대량 생산과 소비를 전제하는 기능적 사물에는 기준이 있지만, 

예술은 기준을 끝없이 무너뜨린다는 차이가 있다.​

​

​

 물론 디자인의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행의 도전을 받지만, 처음부터 변화를 위한 변화가 

강요되다시피 하는 현대 예술보다는 유효기간이 길다. 글로벌 기업의 치열한 경쟁에서 알 수 있듯, 

기준이란 선점하는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앉은 사람을 감금하는 괴상한 의자는 권력의 편재를 

암시한다. 자리로 대변되는 사회적 위치에 대한 욕망은 스스로를 길들이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분업이 극도로 세밀해지면서 만드는 즐거움이 기계로 이양됨에 따라 장인의 영역은 줄어들게 됐고, 

장인은 예술가와 마찬가지의 자유와 소외에 직면했다. 한편 ‘순수’ 예술은 자유를 남용하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자신의 작품을 명품의 대열에 합류시키고자 하는 작가에게 완벽한 기법의 문제는 

중요해졌다. 기계에 바탕 한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은 디자인과 예술의 수렴지점을 만들었다. 김재경의 

작업은 이러한 경계 지대에 자리하면서 새로운 필요 자체를 창안하고 제작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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